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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의 항구도시, 부산으로 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시즈오카현에 살고 있는 (*본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를 알고 계세요?
그리운 사람을 부산에서 기다린다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낭만 가득한 항구도시인 부산으로 떠나 볼까요?
지금은 시즈오카에서 부산까지 정말 가까워졌어요.
후지산 시즈오카공항에서 비행기로 두 시간 정도면 부산에 도착하거든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 오후에는 벌써 부산의 바다를 볼 수 있지요.
먼저 해운대로 가 봅시다.
넓은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아름다워요.
해운대 바로 옆에는 노래에도 나오는 동백섬이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음은 자갈치시장이에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아주 활기차요.
싱싱한 생선회와 따끈한 어묵을 먹으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요.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걸어요.
산 위로 알록달록한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요.
밤에는 광안리 바닷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낭만을 느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계세요?
옛날 조선통신사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에도로 가는 긴 여행길에 시즈오카에도 들렀습니다. 
400년 전에도 부산과 시즈오카는 인연이 있었어요. 
부산 사람들은 헤어질 때 "또 오이소!"라고 말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가사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이지요.
자, 이제 시즈오카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볍게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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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マンの港町、釜山へ出かけよう!
こんにちは！
私は日本の静岡県に住んでいる（*本人の名前）です。
みなさん、もしかして『釜山港へ帰れ』という歌を知っていますか？
恋しい人を釜山で待つという、とても有名な曲なんです。
今日は私と一緒に、ロマンあふれる港町である釜山へ出かけてみましょうか？
今では静岡から釜山まで、本当に近くなりました。
富士山静岡空港から飛行機で2時間ほどあれば、釜山に着くんですよ。
朝に家を出れば、午後にはもう釜山の海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ずは海雲台（ヘウンデ）へ行ってみましょう。
広い海と白い砂浜が、本当にきれいです。
海雲台のすぐ隣には、歌にも出てくる冬柏島（トンベクソム）があります。
海風に吹かれながらゆっくり歩いていると、心が穏やかになりますよ。
次はチャガルチ市場です。
「いらっしゃい、見てって、買ってって！」
市場の人たちの声は大きくて、とても活気があります。
新鮮なお刺身や、ほかほかのおでんを食べると、体も心も温まりますね。
午後は甘川（カムチョン）文化村を歩きます。
山の上へと、カラフルな家々が絵のように広がっています。
夜は広安里（クァンアンリ）の海辺で、キラキラ輝く広安大橋を眺めながら、ロマンを感じてみましょう。
ところでみなさん、こんなお話をご存じですか？
昔、朝鮮通信使は釜山から船に乗って日本へやって来たそうです。
そして、江戸へ向かう長い旅の途中、静岡にも立ち寄りました。
400年前にも、釜山と静岡にはご縁があったんです。
釜山の人たちは、別れるときに「また来てね！」と言います。
『釜山港へ帰れ』の歌詞のように、また帰ってくるのを待っている、温かい気持ちがこもった言葉なんです。
さあ、今度は静岡空港から、気軽に釜山へ旅に出てみてはいかが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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